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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인천대로 일반화 사업』명칭 시민이 짓는다.

  - 단절 해소, 대규모 숲길 등 사업 구상과 본질을 잘 표현하는 독창적인 명칭 공모 -

  - 공모기간 1.26.~2.11.(16일간) / 시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-

인천광역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시민

들이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고자 시민 공모를 시행

한다고 밝혔다.

이번 명칭 공모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구상과 의미를 홍보하고 

시민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, 참

여방법은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전자

메일을 통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
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되는 단순 도

로개량사업이 아니라 경인고속도로(현: 인천대로) 당시의 옹벽, 방음

벽을 철거하여 단절됐던 마을을 연결하고 도시의 숲길과 문화 공간을 

만들어 시민의 길로 거듭나는 사업으로, 더 나아가 인천대로가 원도

심 재생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



또한, 시민들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구상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

수 있기 위해 사업동영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하였다.

시는 접수된 명칭(안)에 대해 심사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2월

28일(예정) 최종결과를 인천시와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수상자에게 개

별 통지할 예정이다. 

시상은 1등 1명에게 100만원을, 2~5순위에게는 15만원의 시상금이 지

급되며, 2.17. ~ 2.25.(예정)의 주민설문 응답자에게도 추첨(80명)을 통

해 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.

이광호 시 고속도로재생과장은 “「인천대로 일반화 사업」의 사업이 

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적극

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공모전 포스터 1부.




